
“서로의 밥이 되어 주세요.”

여기에는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허기진 이들을 위해 ‘밥’

이 될 만큼 자기 자신을 내놓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

바람이 담겨 있습니다.

우리는 어수룩한 사람을 얕잡아보고 “저 사람은 내 밥

이야!”라는 말을 합니다.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

한없이 낮추고 비워 우리 모두에게 ‘밥’이 되셨습니다. 그

분은 십자가 죽음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셨습니다.

현대인들은 오늘도 “나는 결코 밥이 될 수 없다”라며 치

열한 경쟁을 벌입니다. 그뿐 아니라 타인을 ‘내 밥’으로 삼

기 위해 혈안이 돼 있습니다. 그러나 진정 인간다운 사회

가 되려면 타인에게 밥이 되어주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. 

이는 단순히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만을 뜻

하지 않습니다. 이웃의 고통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나눠서 

지려는 마음도 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. 나눌 것이 없다면 

함께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밥이 될 수 있습니다.

그래야 우리 사회가 이기주의와 약육강식 논리에서 벗

어날 수 있습니다.(밥이 되어 주세요-김수환 추기경 말씀 모음집에서)

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선종하신 지 10년의 시간이 흘렀

습니다. 우리 교회와 사회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김 

추기경님의 기억은 마치 모자이크 작품처럼 여러 가지 색

의 작은 돌들이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는 

듯합니다. 

제가 일하고 있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기억하는 

김 추기경님의 모습은 농부의 모습입니다. 추기경님께서 

우리 교회가 이웃들과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하기 위해 

1988년에 한마음한몸운동이라는 씨앗을 뿌리셨기 때문입

니다. 추기경님은 모든 교우들이 이 운동(국내입양, 헌혈, 장기

기증, 헌미헌금 등)을 통해서 성체성사의 정신을 삶으로써 세상

에 증거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.

또한 추기경님 스스로 열매와 씨앗이 되기도 하셨습니

다. 장기기증 희망자 서약을 하셨고, 선종 후 각막 기증을 

통해 약속을 지키시는 모범을 보여 주심으로써, 생명나눔

운동의 거룩한 씨앗이 되셨습니다. 

“서로에게 밥이 되어주세요!” 가르침을 주시고, 몸소 

실천하신 김 추기경님은 진정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은 분

이시면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 인도하고 있습니다. 우리

는 주님을 닮을 때 진정 서로에게 밥이 될 수 있기 때문입

니다. 

“희망이란 내일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

니다. 내일을 위해서 오늘 씨앗을 뿌리는 것이야말로 진정

한 의미에서의 희망입니다.”(바보가 바보들에게-김수환 추기경 잠언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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